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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한민국만세’, 응우엔짜이대학교에서 한국 역사·문화 교류 펼쳐

- 하노이한국국제학교 학생 역사 동아리, 청소년 공공외교 앞장서 - 

 하노이한국국제학교(교장 이인숙)의 중등 역사 동아리 ‘대한민국만세’가 지난 9월 12일
(금) 베트남 응우엔짜이대학교를 찾아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주제로 교육·교류 활동을 
펼쳤다. 이번 행사는 동아리 활동 시간(6~7교시)을 활용해 진행됐으며, 지도교사 김영
한 선생님을 비롯해 문나영(11211) 학생과 16명의 동아리 부원이 참여했으며, 응우엔
짜이대학교 한국문화학과 강의실에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주제로 다채롭게 진행되었
다.
  학생들은 현존하는 금속활자본 중 가장 오래된 ‘직지’, 한글의 우수성을 설명하는 ‘훈
민정음’, 대한민국의 아침을 여는 섬 ‘독도’ 그리고 우리나라의 미래인 ‘통일’에 대해 이
해하기 쉬운 자료를 활용하여 설명하였다. 특히 ‘직지’와 ‘독도’는 베트남어로, ‘훈민정
음'은 한국어로, '통일'은 영어로 발표해 현지 대학생들의 이해를 도왔다. 동아리에서 역
사의 의미를 담아 제작한 티셔츠와 에코백의 의미를 설명하고 베트남 대학생들에게 선
물로 나누어 주었다. 응우엔짜이대학교 대학생들은 한국 청소년의 창의적인 시도와 세
심한 준비에 큰 관심과 호응을 보냈다. 발표 후 마주 앉아 소통하는 시간에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이야기 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또한 ‘대한민국만세’ 동아리는 지난 8월 15일 하노이에서 열린 광복 80주년 기념행사
에서 무대에 올라 동아리 활동과 동아리에서 만든 브랜드 상품(티셔츠 4종, 와펜, 에코
백)을 소개했다. 이후 현장에서 직접 상품을 판매하고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 개선’을 
위한 모금 활동도 함께 진행하였다. 학생들은 행사 수익금 815,000원을 8월 21일 ‘독
립유공자 후손 주거 개선사업(한국해비타트)’에 기부했으며, 이외에 독립운동가 후손분
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브랜드 상품도 보내드릴 계획이다. 동아리 학생들은 “우리
도 나라를 위해 무언가 기여할 수 있다는 것에 뿌듯함을 느꼈다”며 보람을 전했다.
  행사에 참여한 동아리부장 문나영 학생은 “단순히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
는 것을 넘어, 베트남 친구들과 미래를 함께 이야기하며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나눌 수 있어서 뜻깊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지도교사 김영한 선생님은 “학생들이 주도
적으로 준비하고 자신 있게 발표하는 모습을 보며, 청소년이 공공외교의 주역으로 성장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청소년이 주도하는 국제 교류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하노이한국국제학교는 이번 방문이 양국 청소년의 상호이해와 우정을 넓히는 의미 있
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하며, 향후에도 다양한 문화·교육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고 세계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키워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